
계절이 변하고 있다. 하늘은 하늘 위에 하늘을 쌓
고, 바람은 어느새 옷깃을 파고든다. 들어선 숲길의
그늘 위에서 더운 발자국이 식고, 숲을 채우고 있는
푸른 잎들의 대형은 차가운 하늘에 흐르는 철새의
군무를 닮아가고 있다. 북한산 둘레길 18구간‘도봉
옛길’이다. 

도봉1동 340번지 다락원에서 시작해서 도봉동 무
수골까지 걷는 길이다. 다락원은 조선시대 여행하는
관원을 위한 원(院)이었는데 원집이 다락으로 되었
던 것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무수(無愁)골은 세종이
다녀가면서 붙인 이름으로, 물 좋고 풍광이 좋아 근
심이 없는 곳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거리
는 3.1km이며, 보통 걸음으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린
다. 길은 힘들지 않다. 길에는 광륜사(光輪寺)와 능
원사(能園寺), 도봉사(道峰寺)가 있다. 이들 절은 둘
레길에 바로 문을 대고 있어 쉽게 들를 수 있다. 도
봉옛길은 도봉산과 이어지는 구간으로 다락원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다락원에서 700m 지점인 광
륜사부터 걷는 방법이 있다. 

돌계단과 흙길을 지나면 구불구불한 오르막이 시
작된다. 아직은 태양에 힘이 좀 있다. 걷기 시작하자
마자 땀이 흐른다. 소나무 숲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

는 능선들을 바라보면서 700m 정도 걸으면 내리막
이 시작되고 자운봉으로 가는 등산로와 만난다. 등
산로와 만날 때쯤 작은 절 돌담이 눈에 들어왔다. 돌
담 앞에는 밤나무가 한 그루 서있다. 여름 내 새들이
노래를 적던 나뭇가지엔 팽팽하게 부푼 밤알들이 걸
려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은 길이 바뀌는 것이었다. 
반 쯤 열린 문에 금강역사가 팔을 걷고 서있다. 광

륜사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는 금강역사의 눈을 겨
우 피해 절에 들었다. 10년 전에 한 번 온 적이 있다.
광륜사는 673년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당
시의 이름은 만장사(萬丈寺)였으며, 천축사, 영국사
와 함께 도봉산의 대표적인 가람이 되었으나, 조선
중기에 들어 양주목사 남언경에 의해 영국사(현 도
봉서원)가 폐사되었고, 만장사 또한 쇠락해오다 임
진왜란 때 거의 대부분 소실됐다. 조선 후기에 조대
비 신정(神貞)왕후(1808~1890)가 부친인 풍은 부원

군 조만영이 죽자 풍양 조씨 선산과 인접하고 산수
가 수려한 도봉산 입구에 새로 만장사라 절을 짓고
만년을 보냈는데, 지금의 광륜사다. 1970년에 대대
적인 중창이 있었고, 2002년 당시 선지식으로 존경
받던 곡성 성륜사 조실 무주당 청화 스님
(1923~2003)이 광륜사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문
을 열었다. 대웅전에는 불자 한 분이 청화 스님 진영
밑에서 독경을 하고 있다. 부처님 말씀 위에 감은 눈
을 올려놓고 한 자 한 자 읽어간다. 멀리서 보니 수
월관음도가 따로 없다. 
10년 전 그날, 청화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극락

세계가 저 십만억 국토를 넘어서 있다. 또는 나무아
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 우리 마음
밖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참다운 염불도 못되고, 참
다운 선도 못됩니다. 부처님께서 극락세계가 밖에
있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마음 밖에서 찾지 마세

요.”법회가 끝나고 법당을 나와 기자의 카메라 안으
로 꼿꼿하게 들어오던 스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인
사하는 이들의 시선을 일일이 시선으로 꼭 쥐어주던
스님의 눈빛은 따뜻하고 넓었다. 선지식의 눈은 밝
음으로 빛나기 보다는 따뜻함으로 빛났고, 높음으로
우러러 보이기보다는 넓음으로 우러러 보였다. 방
안에 들어 인사를 드릴 때 스님은 무릎을 꿇고 합장
으로 모든 이의 인사를 받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마
당을 걸을 때마다 옛날이 떠올랐다. 스님은 이듬해

인 2003년 11월에 입적했다. 스님의 따뜻하고 넓은
눈빛은 볼 수 없지만 광륜사 마당엔 스님의 기억이
있었다. 

광륜사를 나와 다시 둘레길을 걷는다. 약 200m 쯤
걸으면 능원사다. 미륵존불을 모신 능원사는 경기도
여주에 본사가 있고 서울 도봉산과 부산에 선원을
두고 있다. 마당이 널찍하고 전각들엔 모두 황금단청
을 했다. 황금빛 일주문을 지나 도량에 들어서면 웅
장한 용화전(괟華殿)이 눈에 들어온다. 초록의 숲 도
봉옛길에는 황금색 도량 능원사가 클림트의 황금빛

그림처럼 걸려있다. 황금빛 단청을 감상하고 능원사
를 나와 200m 쯤 걸으면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그려
진 벽화를 만나게 된다. 도봉사다. 둘레길 한편에 그
려진 탱화를 감상하며 도량에 들었다. 경사진 길을
30m쯤 오르면 작은 마당과 법당이 있다. 공원 같다.
도봉사는 고려 때 해거국사(899~974)가 창건했다.
고려 현종은 거란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자 도봉
사에서 정사를 봤다. 전쟁과 화재로 여러 번 소실과
중수를 거듭해오던 도봉사는 1961년 벽암 스님이 법
당 및 부속 전각을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
당에서 스님이 예불을 올리고 있다. 마당엔 까치 한
쌍이 날개를 잊은 듯 거닐고, 법당으로 오르는 돌계
단 위에는 개미들이 줄지어 가고 있다. “개미행렬이
/ 길을 가로질러 가는 것은 / 결코 / 이 세상이 / 사
람만의 것이 아님을 / 오늘도 / 내일도 / 또 내일도 /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하는 것인지 몰라 // 햇볕이
숯불처럼 뜨거운 한낮 뻐꾸기 소리가 그쳤다”고은
의 시다. 마당을 거닐던 까치 한 쌍이 날개를 찾은 것
같다. 예불이 끝나자 숲으로 날아간다. 예불소리 또
한 사람만이 듣는 것은 아니었다. 
도봉사를 나와 다시 둘레길에 선다. 걷다보니 곳

곳에 안내판이 있다. ‘도토리거위벌레의 알 낳기’,
‘쪽동백나무’등 숲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
고 있었다. 가을철 탐방로에는 도토리를 매단 채 떨
어져 있는 참나무 가지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
과연 누가 그랬을까? 주인공은 도토리거위벌레다.
여물지 않은 도토리에 구멍을 뚫고 알을 낳은 후 가
지를 주둥이로 잘라 땅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도토리를 먹고 자란다. 우
리가 모르는 사이 숲에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
었다. 숲도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도봉사를 지나면서 부터는 거의 내리막이다. 쉽다.
갑자기 숲이 시끄러워졌다. 소나기다. 비가 내는 소
리인지 숲이 내는 소리인지. 숲은 시끄러웠다. 지나
온 길이 비에 젖었고, 남아 있는 길도 젖었다. 젖은
둘레길을 빠져나오자 소나기가 그쳤다. 3km의 둘레
길, 도봉옛길을 걸으면 세 곳의 절을 만날 수 있다.
선지식의 기억이 남아 있는 광륜사. 초록빛 숲에 걸
린 황금빛 그림 능원사. 그리고 고은의 시가 떠오르
는 도봉사다. 3km의 길 위에 그렇게 세간과 출세간
이 이어지고 있었다. 

박재완기자wanihollo@hyunbul.com

도봉옛길을찾은불자와등산객들이부처님벽화가그려진도봉사담장길을걷고있다. 담장안으로들어가30m쯤오르면작은마당과법당이있는데경내가공원같다.

개미도 길을 걷고, 까치도 예불소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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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교구원장 : 일성(미륵사) ☎ 011-350-5855
경기북부교구원장 : 지산(통일안국사) ☎ 031-876-2235
경북교구원장 : 해동(지장사) ☎ 054-672-6564
전남교구원장 : 지현(약천사) ☎ 062-266-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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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삼보하옵고, 
저희사단법인대한불교통합선교종은초대세계법왕일붕서경보존자님의유훈을

계승하여세계평화와불교중흥의큰발원으로일붕존자의수법제자이시며
재)일붕선교종초대총무원장을역임하신법담정각대종사님을초대종정으로모시고
지난7월24일『창종선포대법회』를가졌습니다. 먼저지면을빌어 본종의창종에

축하와성원을보내주신 원근각지의청정승가와불자여러분들께감사인사올립니다.  

『열린종단·교육·수행종단·개혁과혁신의종단』을표방하는본종단에서는
“일붕”의큰그늘아래하나되고자하는일붕문도와일붕존자와소중히인연된
청정승가, 법사, 재가불자님들께언제나입종의문을활짝열어두고있사오니

함께하실사부대중여러분의뜨거운관심과성원을기대합니다.

불기2556년8월좋은날

○ 입종신청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증 사본1부, 증명사진 3매
○ 재적종단 수계증 사본 또는 승적확인서
○ 입종비(총무원 문의 바람.)

- 사찰등록 희망 時 -
○ 사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사찰전경사진(내, 외부, 간판 등) 3매

※ 입종관련 문의는 총무원 또는 가까운
전국교구 종무원에 하시면 됩니다.

(사)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화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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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종 구비서류(공통) ※ ※ 전국교구 종무원 ※


